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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Student-athletes in Korea are confronted with career development in both academics and 

sport. This paradigm change in sport policy aims at guarantee of student-athletes' learning rights and 

successful career transition after sport. But dual career development can be a difficult task for 

student-athletes, if there is a lack of social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updated 

information regarding the burnout-in-sport literature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sport 

psychology. [Methods] This study is based on reviewing the literature. In order to improve the validity 

of discussion, the author focused on the findings of the published research articles targeting 

student-athletes. The outcomes were examined and discussed based on models and measurement tools 

of athletes’ burnout. [Results] First, longitudinal study is needed to understand causalities in sport 

burnout.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korean sport burnout scale reflecting our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To do this,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preceded to provide in-depth understanding on 

burnout phenomenon of student-athletes. Third, the cut-off values which can allow the separation 

between clinical and nonclinical athletes should be developed. Fourth, due to dual career development 

as a new sport environment, burnout research has to pay attention both psychological variables in 

person and environmental variables. [Conclusions] Since the 1990s burnout research in sport psychology 

has been increased in its quantity as one of the remarkable topics in Korea.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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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운동선수들은 극심한 수행력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감내하기 쉽지 않은 훈련 부담을 이겨내야 한다. 또한 은퇴 

후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위해 학업이나 직업교육도 소홀

히 할 수 없다. 이러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운동선수들에게 극복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독일의 스키점프 선수였던 Sven Hannawald는 이러

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했던 선수들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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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선수생활을 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를 비롯해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을 앞

두고 탈진 증상을 보이면서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실패한다. 결국 그는 전성기임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선택한다. 미국의 여자 테니스선수였던 

Jenifer Capriati는 13살에 프로에 입문하여 세계 4대 그

랜드 슬램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에서 준결승에 진

출한다. 1년 후인 14살에는 세계 랭킹 톱10에 이름을 올

린다. 15살 때인 1992년에는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테

니스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 이후 Capriati는 

마트 절도와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구금되어 14개월 간 

코트에서 자취를 감춘다. 이러한 청소년기 일탈행동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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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어릴 때부터 코치로 함께 했던 아버지로부터의 과도

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때문이었다. 

Capriati는 탈진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코트로 복

귀하여 2001년 세계 랭킹 1위에 오른다. 탈진의 가장 비

극적인 사건 중 하나는 독일의 프로축구선수였던 Robert 

Enke이다. 그는 FC 바르셀로나 등 유럽 명문 축구팀에

서 활약했던 정상급 골키퍼였지만 결국 2009년 자살을 

한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탈진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선수들은 많다.1)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이러한 사례 보고가 전혀 

없다. 탈진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은 운동선수들이 없어

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없었

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스포츠 탈진은 과도한 훈련부담, 시합 스트레스, 수행

력에 대한 사회적 압력 등에 운동선수들이 장기간 노출되

면서 발생한다. 관련 연구들은 개인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기술과 같은 운동선수 개인의 자원

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2) 그러나 스포츠 현실은 개인의 자원만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냉혹하다.

외국과 우리의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

에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운동

부 문화나 입시 제도의 특수성에 의해 국내 학생선수들만

이 경험하는 독특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 상급학교 진

학에 대한 걱정이나 처벌의 두려움, 운동부 내 선후배 간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이 이에 해당한다(Kim & 

Kim, 1998; Kang, 2009; Chung, 2013). 우리 학생선

수들은 신체적‧심리적 부담이나 시합 불안, 시합결과에 

대한 기대와 같은 스포츠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스트레스 

외에도 진로나 운동부 내 부정적 대인관계, 물리적‧언어

적 폭력과 같은 스트레스로 인해 탈진에 노출되어 있다

(Lim, 1998; Kim & Song, 2001; Sim & Won, 2005).

최근 들어 우리 스포츠 분야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제도 차원에서 여러 변화를 몸소 체험

1) 독일 운동선수들 중 약 10%가 탈진 증상을 보이며, 프랑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선수들이 탈

진의 여러 증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Ärztezeitung, 2014).

2) 본 논문의 ‘스포츠 탈진 모델’ 부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

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고 있다. 수행력 향상과 스포츠 경쟁에 따른 부담은 여

전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여러 제

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이렇듯 운동과 학업을 병

행해야 하는 현실은 학생선수들 혼자 힘만으로는 극복하

기 쉽지 않은 큰 부담이다.

최근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향후 전문스포츠가 학교운

동부와 더불어 스포츠클럽에서도 육성되는 병렬 시스템 

운용을 권고하는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운동

부와는 달리 교육제도 밖에 있는 스포츠클럽에서 운동하

는 학생선수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Kim, 2019). 스포츠클럽에서 전문스포츠를 육성하는 

유럽 여러 나라는 ‘이중경력’(dual career) 제도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여 학생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는 마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과 학업의 병행

은 학생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탈진과 

운동 중도포기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스포츠 탈진에 대한 연구는 

탈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스포츠 탈

진 연구의 경향을 국내와 국외를 비교할 때 한 가지 차이

점이 있다. 외국에서는 스포츠 탈진과 관련한 연구결과들

을 체계적으로 문헌 고찰한 논문들이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다. Dale & Weinberg(1990)는 최초로 스포츠 분야 

종사자(지도자, 트레이너, 임원)와 운동선수의 탈진에 관

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2005년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고찰한 Goodger et 

al.(2007)의 논문 그리고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탈진 모

델들을 설명하고 있는 Gustafsson, Madigan et 

al.(2016)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관련 연구결

과들을 분석하여 현장 적용성과 탈진 예방과 치료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Eklund & Defreese(2017)의 논문도 발

표되었다. 이러한 고찰 논문의 지속성은 방향성을 가진 

연구결과물들을 축적하면서 스포츠 현장과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 스포츠 탈진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시작

되어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나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

로 고찰한 논문은 거의 없다. 전문스포츠 분야 종사자들

(트레이너, 심판, 지도자)과 운동선수의 탈진을 다룬 한 

편의 고찰 논문(Yoo, 2004)이 있으나, 실증연구들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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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탈진과 관련하여 수행되었던 연

구들 중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선별하여 체계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종합

적, 체계적 분석을 통한 스포츠 탈진의 이해 그리고 학업

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환경의 관점에서 본 

탈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탈진이 무엇인지를 그 개념과 징후를 통

해 살펴본다.

둘째,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 탈진 측정

도구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주요 스포츠 탈진 모델들을 관련 연구들과의 관

계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포츠 

탈진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환경

과 탈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미래 스포츠 탈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한다.

스포츠 탈진의 이해

1960년대에 Bäuerle(1969, p.23)는 타인에 대한 봉

사의 성격을 가진 특정 직종(간호사, 유치원 교사 등)에

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동기손실 현상을 "중년기 직장인들

의 심리적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감소, 과부하로 인한 절

망감과 적개심; 직업에서의 실망감으로 인한 권위주의적 

성격의 형성과 억압적인 행동 경향; 방어기제로서 인간

과 인간적인 문제로부터 내적으로 거리두기“로 설명하고 

있다. Bäuerle의 이러한 설명에는 훗날 이루어진 탈진 개

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의 내용(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정 직업 영역에서 나타난 동기손실 현상으로서 탈진

이 심리학의 연구 주제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이다(Freudenberger, 1974). 이후 탈진 개념

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심리적 현상으로서 탈진을 측정하

려는 노력이 뒤를 이었다(Maslach & Jackson, 1981, 

1986).

심리학에서의 학문적 관심과 성취가 스포츠에 적용되

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이다. 초기 연구는 스포츠 분

야 종사자인 지도자, 트레이너, 임원 등을 대상으로 스포

츠 현장에서 경험하는 역할 갈등이나 역할 모호성이 탈진

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Caccese & 

Mayerberg, 1984; Capel, 1986; Gieck et al., 1982; 

Taylor, 1988). 1980년대 중반 이후 연구 초점이 훈련이

나 시합으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운동선수들로 

옮겨와 현재까지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되었다.

스포츠 탈진의 개념 및 징후

탈진을 학문적 개념으로 부각시킨 최초의 심리학자는 

Freudenberger(1974)로서 탈진을 직업 영역으로부터 초

래된 심리적, 신체적 고갈로 정의했다. 이러한 탈진 개념을 

임상적 관점에서 확대, 발전시킨 연구자는 Maslach(1982)

이다. Maslach et al.(1996)은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격화(depersonalization), 개인적 성취

감(personal accomplishment)으로 구조화된 탈진 모델

을 제시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개인의 자원(스트레스 관

리 능력, 사회적 지지, 자율성, 의사결정 과정 참여)이 직

무 과부하와 개인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

치 못할 경우 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탈진은 조

직에 대한 헌신을 약화시키며, 직업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며, 신체적 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포츠 탈진 개념은 심리학에서 정립된 개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주로 지도자, 트레이너, 임원을 대상으로 한 

초기 탈진 연구에서는 타 직업 영역과의 공통점을 바탕으

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에 장기간으로 노출된 결과로서 

탈진을 이해했다(Schaufeli & Enzmann, 1998; 

Eklund & Cresswell, 2007; Goodger et al., 2007).

이후 운동선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스포츠와 타 

직업 영역과의 차이점이 부각된다. 이로 인해 스포츠에서

의 탈진 개념이 수정되는데, 두 가지 차이점이 새로이 반

영된다. 우선, 스포츠와 타 직업 영역과의 뚜렷한 차이점 

중 하나가 훈련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다. 극심한 수행력 

경쟁 상황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더 높은 강도의 훈련

을 이겨내야 하는 스포츠 현실을 감안할 때 운동선수들이 

감당해야 할 운동 부하는 신체적으로 큰 부담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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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포츠 현실을 반영하여 탈진의 하위 영역인 정서적 

고갈이 정서적‧신체적 고갈(emotional and physical 

exhaustion)로 대체된다.

또한 비인격화 영역도 스포츠 평가절하(sport devaluation)

로 대체된다. 간호사나 유치원 교사와 같은 특정 직업 영

역에서 자신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하는 타인에 대

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뜻하는 비인격화는 스포

츠 상황에서는 두드러진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포츠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비인격화 

영역이 전체로서 스포츠 상황과 수행력에 초점을 맞춘 스

포츠 평가절하로 대체된다(Raedeke & Smith, 2001).

이러한 새로운 개념화는 측정도구에도 반영된다. 

Raedeke & Smith(2001)가 개발한 ABQ(Athlete Burnout 

Questionnaire)에는 비인격화 대신 스포츠 평가절하 영

역이 포함된다. 또한 Kellmann & Kallus(2001)의 

RESTQ-Sport(Recovery-Stress Questionnaire)는 비

인격화 영역을 제외하고 정서적 고갈과 개인적 성취감 두 

영역만 측정한다.

직업 영역에서 나타나는 탈진 징후는 매우 다양하다

(Gustafsson, Madigan et al., 2016). Schaufeli & 

Buunk(2003)는 25년 동안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132개

의 탈진 징후를 보고하였다. 징후들은 정서적, 인지적, 행

동적, 신체적, 동기적 영역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정서적으로 우울감, 심한 감정의 기복, 불안감, 정서

적 고갈 징후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인지적으로는 무기

력, 실패감, 낮은 자아존중감, 죄책감, 자살 충동, 집중력 

저하 등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두통, 구

역질, 현기증, 근육통, 수면장애, 위장장애, 만성피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행동적으로는 과잉행동, 충동성, 카페

인‧알코올‧니코틴‧불법약물의 과다소비, 강박적 불평 등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상주의 상실, 체념, 낙심, 

지루함 등이 동기적 징후이다(Schaufeli & Enzmann, 

1998).3)

탈진은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과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orunka et al., 2010). 즉, 운

동선수 개인의 탈진은 선수 자신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선수의 

3) 탈진의 징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Burisch(1994, p.18)

의 Table1을 참조하기 바란다.

탈진 징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탈진 징후들 중에서도 

정서적 고갈이나 행동적 징후 또는 낮은 자기효능감은 탈

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Maslach et al., 2001).

측정 도구

Maslach은 서비스 직종 종사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신체적‧심리적 침체, 자신의 일에 대한 비효능감 

등의 증상을 관찰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동

료인 Jackson과 측정도구인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개발했다(Maslach & Jackson, 1981, 

1986). 직업 영역에서의 탈진 측정을 위해 개발된 MBI

는 정서적 고갈, 비인격화, 개인적 성취감의 세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업과 관련하여 탈진 경험의 빈도를 

묻는 7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Maslach et al., 

1996).

심리학의 탈진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운동선수에게 적

용하기 위해 개발된 초기 질문지 중 하나가 SAMBI 

(Sport Adapt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이다(Fender, 1990). MBI에 기초한 이 측정도구는 국

내의 초기 스포츠 탈진 연구들(Song, 1999; Kim & 

Song, 2001)에서 사용되었다.

구성타당도에 대한 문제가 일부 제기되고는 있지만

(Gustafsson, Lundkvist et al., 2016) 현재 스포츠 탈진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ABQ(Athlete 

Burnout Questionnaire)이다(Raedeke, 1997; Raedeke 

& Smith, 2001). 이 측정도구도 기본적으로는 MBI를 

토대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스포츠 상황에 적합한 척도 

개발을 위해 MBI의 하위영역을 수정한다. 신체적 부담

이 많은 스포츠 특성을 고려하여 정서적 고갈을 정서적‧
신체적 고갈(emotional and physical exhaustion)로 확대

하고 비인격화 영역을 스포츠 평가절하(sport devaluation)

로 대체한다. ABQ는 스포츠 탈진과 관련한 기존 연구결

과와 비교 혹은 시간 경과에 따라 세 하위영역에서의 변

화를 살펴보고자 할 때 유용하다(Eklund & Defreese, 

2017). 또한 ABQ는 국내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탈

진 질문지의 모델이기도 하다(Park & Jung, 2013; 

Choi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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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Q(Recovery-Stress Questionnaire)는 유럽에

서 많이 사용하는 측정도구로서 영어와 독일어(EBF; 

Erholungs-Belastungs Fragebogen) 두 가지 유형이 있다. 

RESTQ는 기본 버전인 RESTQ-Basic 외에 영역별 5가지 

척도가 있는데, 운동선수 대상의 RESTQ-Sport와 지도

자 대상의 RESTQ-Coach가 포함되어 있다(Kellmann 

& Kallus, 2001; Kallus & Kellmann, 2016). 

RESTQ-Sport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신체

적 영역과 같은 여러 영역에서 운동선수가 최근 3일간 경

험한 스트레스와 회복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여 응답하도

록 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는 MBI의 하위영역들 중 정서

적 고갈과 개인적 성취감 두 영역만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MBI

를 기반으로 한 ABQ와 RESTQ-Sport이다. MBI는 탈진

을 ‘탈진이다 혹은 아니다’의 차원이 아닌 연속성의 차원으

로 본다. 탈진 수준이 영역별 점수에 따라 저‧중‧고 세 수준

으로 구분된다(Maslach et al., 1996). MBI에 기반한 측

정도구들은 개인의 탈진 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임상과 비임상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값

(cut-off)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Gustafsson, Madigan 

et al., 2016). 따라서 탈진의 하위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탈진의 ‘저’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이 정신병리학적으

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낮은 수준의 탈진

은 탈진이라기보다는 단순 피로 현상일 수도 있다.

임상 혹은 비임상 대상자인지에 따라 탈진 대처 방안

이 다를 수 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비임상성 탈진의 경

우 훈련 강도나 빈도의 조정 등 스포츠 현장의 조치를 통

해 대처할 수 있으나 임상성 탈진은 전문가 치료가 필요

하다. 따라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값이 필요하다. 기

존 스포츠 탈진 측정도구를 사용할 경우 조사 대상자 모

두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탈진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값을 제시할 수 있

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은 임상심리학의 탈진 측정도구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다. 탈진 측정도구인 SMBQ(Shirom 

Melamed Burnout Questionnaire)는 임상 대상자와 건

강인을 구분하는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값은 

4.4로서, 이 기준값 이상은 임상 대상자로 이하는 건강인

으로 분류한다(Shirom & Melamed, 2006). 따라서 

ABQ나 RESTQ-Sport와 같은 스포츠 탈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임상적 탈진이 의심스러울 경우 SMBQ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스포츠 탈진 모델

스포츠 탈진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다. 각

각의 모델은 탈진의 원인과 탈진에 이르는 과정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이론들은 스포츠 탈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에서는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사회학의 관점에서 제안된 탈진 모델들

을 관련 연구들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지-정서 스트레스 모델

이 모델은 스포츠 탈진을 설명하는 초기 모델의 하나로

서 이 시기 모델들은 주로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Smith(1986)는 인지-정서 스트레스 모델(cognitive- 

affective stress model)에서 운동선수들의 탈진이 일련

의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모델은 운동

선수들이 고도의 훈련부하나 주요타자들의 지나친 기대 

또는 결과에 대한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는 자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기반으로 스포츠

상황을 해석한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도 선수마다 서

로 다르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특정 상황을 자신의 능

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하면 운동

선수들은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높은 각

성과 함께 근긴장, 피로감, 수면장애와 같은 심리적, 생리

적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은 다시금 수행력 저하

나 운동 회피 동기와 같은 행동적, 동기적 반응을 수반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운동선수들은 탈진에 이르며, 운

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스포츠 탈진을 장기간에 걸친 스트레스의 결과로 보는 

이 모델은 탈진을 설명하는데 있어 제한점을 가지고 있

다. 모든 선수들이 장기간 스트레스로 인해 탈진에 이르

지 않는데, 탈진에 취약한 성격 특성(타의적 완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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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이 되는 성격 특성(강인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Gould 

et al., 1996b). Smith도 자신의 모델에서 상황 인식의 

개인차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모델에 반영하지는 못했

다. 후속 모델들이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운동선수들이 실제 경험하는 스트레

스의 내용이 무엇이며, 스트레스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개

인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국내에

서는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가 

1990년대 말부터 지속되어 왔다. Kim & Kim(1998)은 

중학교 남녀 운동선수 33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운동선

수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귀

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경험하는 스

트레스를 5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연습과 시합의 부담, 

학업 및 진로 걱정, 운동에 따른 개인적 손실, 실패 및 처

벌의 두려움,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순으로 반응 빈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 영역 분류는 많은 후속 연구

들(Song & Kim, 1999; Kim & Song, 2001; Bae, 

2003; Kwon et al., 2005; Yang, 2010)에서 기본 틀로

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탈진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국내 학생선수 대상의 연구들(Bae, 2003; Baek & 

Kim, 2003; Kwon et al., 2005; Yang, 2010; Choi & 

Ryu, 2012; Kim, 2013; Heo, 2017; Kim & Cho, 

2017)에서도 밝혀졌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 이

미 관심과 대처를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Lim, 

1998; Kim & Song, 2001), 탈진이 운동 중도포기의 중

요한 원인이라는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Yoon, 

2017).

인지-정서 스트레스 모델과 관련하여 주요 논쟁점 중

의 하나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스트

레스 지각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다. Kim & 

Lee et al.(2016)은 단체종목의 대학교 운동선수 419명

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시합 스트레스, 선수

지원 여부, 운동수행 능력과 같은 요인들이 탈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선수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을 통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인지재평가가 탈진 수준을 조절하

는 것으로 타났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고등학교 수영선

수들을 대상으로 한 Gong & Hwang(2014)의 연구에서

도 정서조절 능력이 탈진의 하위영역인 정서적‧신체적 고

갈과 스포츠 평가절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모델의 관점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 요인은 탈진의 선행요인이지만 이러한 스트레

스 상황을 선수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즉 스트레

스에 대한 인지재평가에 따라 스트레스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지적 중재전략의 성격

을 가진 심리기술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의 가능성을 낮

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 훈련 스트레스 모델

부정적 훈련 스트레스 모델(negative training stress 

model)도 인지-정서 스트레스 모델처럼 스트레스를 기

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을 제시한 Silva(1990)는 심

리적 요인보다는 신체적 요인과 훈련 관련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탈진을 과도한 훈련의 결과로 보았다. 훈련

은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의 양 면을 가지고 있다. 훈

련에 대한 부적응은 탈진 혹은 운동 중도포기를 가져오는 

반면에, 훈련에 대한 적응은 수행력을 향상시킨다.

Silva는 스포츠생리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과 같은 맥

락에서 탈진을 지속적인 훈련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로 보

았다. 운동선수가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신체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훈련정체(staleness)를 보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탈진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탈진에 대한 Silva의 이러한 견해는 Smith의 모델에

서처럼 탈진의 주요 원인을 스포츠 상황에서 선수들이 겪

게 되는 스트레스(예: 과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에 따라 Silva는 탈진을 훈련 스트레스 징후(training 

stress syndrome)로 일컫고 있다.

Silva가 훈련정체를 탈진의 원인으로 본 것과는 달리 

훈련정체를 훈련에 대한 부적응의 최종 산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Morgan et al., 1987). 이러한 견해차는 스

포츠과학에서 탈진과 훈련정체의 개념이 아직 명확히 정

립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개념 정립을 위한 후속 연구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내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Baek &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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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Lee, 2005; Lee & Kim, 2007; Kim, Yeo et al., 

2016)은 훈련량(1일 훈련시간, 주당 훈련 일수, 운동 강

도 등)에 대한 과훈련 인식이 탈진과 상관이 있으며, 특히 

정서적 고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실제 훈련량보다는 훈련량을 선수

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Lee & Kim(2007)은 학생펜싱선수 169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제 훈련량과 과훈련 인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과도한 훈련량

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개인차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논

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혁

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과 비교하여 훈련량(1

일 운동시간, 주당 운동시간)이 지나치게 많으며 또한 학

교 급이 올라갈수록 훈련량과 연중 합숙훈련 일수도 많아

져 학습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Lee, 2012; Seong et 

al., 2014).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훈련시간이 많다고 생

각하는 학생선수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시

간이 많으면 훈련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

한 훈련량은 선수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운동과 학업 만

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eong et al., 2014). 

과도한 훈련량을 과훈련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대감을 가

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린 선수

들이 전문스포츠로의 길로 접어들면서 스포츠 외 대안적 

삶에 대한 경험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스포츠 현실에 직면

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논의될 Coakley(1992)의 모델은 스포츠의 

이러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이 

스포츠 제도와 환경에 의해 받고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단지 심리기술 등과 같은 개인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대처하는 스포츠 현실을 비판했다. 기존 스포츠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최근 스포츠혁신위원회(Committee 

on Sport Innovation, 2019)가 발표한 권고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몰입 모델

이전 모델들이 스트레스에 기반하여 탈진을 설명하고 있

는 것과는 달리  몰입 모델(commitment model)은  몰입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aedeke, 1997; Schmidt 

& Stein, 1991). 몰입은 “스포츠 참여를 지속하고자 하

는 욕구와 방안을 나타내는 심리적 구성요인”을 뜻한다

(Scanlan et al., 1993, p.6).

몰입 모델은 운동의 매력도 혹은 즐거움의 정도, 운동 

대안책의 매력도, 운동 중도포기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

(예: 투자 정도, 주변의 압력 등)을 몰입을 결정하는 세 

가지 인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운

동선수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수생활을 빠

져나올 수 없는 의무적 참여 혹은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참여로 인식하게 된다. 탈진은 스포츠 참여를 전자의 방

식으로 인식하는 선수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인한 

손실(학업, 금전, 시간, 동년배 집단과의 사회적 교류 등)

을 일정 수준으로 보상받으면서 심리적 만족감과 운동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스포츠 입문 단계

에 있는 어린 선수들에게 스포츠에서의 재미 경험은 만족

감과 운동선수로서 정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외국에

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수행되었다

(Wankel & Kreisel, 1985; Scanlan et al., 1989). 국

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체계적인 연구

가 시작되었다. 국내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스포츠에서 경

험하는 주요 재미거리는 승리와 경쟁, 사회적 승인 및 보

상, 유능성 경험, 건강 및 체력, 심리적 혜택, 친화 및 팀 

분위기 등으로 나타났다(Kim & Seong, 1997).

재미거리 요인들은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모두를 포

함하고 있다. 스포츠 참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적 동

기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동기와 

탈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Goodger et al.(2007)의 연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무동기는 예외 없이 탈진과 정적 상관 그리고 

내적 동기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했다.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내적 동기와 관련해서는 특히 지

도자 코칭행동에 대한 선수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코칭행동과 관련한 국내의 많은 연구들(Kim, et al., 

2008; Gong & Hwang, 2014; Park et al., 2017)은 훈

련의 이유, 내용, 방법 등을 어린 선수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코칭행동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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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행동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같은 긍정적 보상을 제

공하는 것이 선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선수 만족도가 높으면 탈진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어린 선수들이 선호하는 코칭행동은 선수들에게 운동

에 대한 즐거움을 제공하여 운동 매력도를 높이고 운동선

수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반면에, 청

소년 선수들에 의해 지각된 권위적, 통제적 코칭행동은 

이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운동선수로서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동수행에 대한 회피 동기를 촉

진시켜 탈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Song & Jung, 

2014).

몰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조건 중 하나가 운동의 대안

책에 대해 운동선수들이 느끼는 매력도이다. 즉, 운동 외 

또 다른 삶의 영역(학업, 직업교육 등)에 대해 운동선수

들이 갖는 긍정적 인식을 의미한다. 우리의 스포츠 환경

을 살펴보면 전문스포츠에 입문하는 시점부터 어린 선수

들은 학습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기 전문화라는 미명 아래 

과도한 훈련과 이에 따른 스포츠 위주의 일원적 정체성 

형성의 길로 접어든다.4) 이로 인해 스포츠가 아닌 다른 

삶의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독일 통

일 이전까지 스포츠 강국이었던 동독의 꿈나무선발과 육

성의 기본 철학은 스포츠에서의 발달뿐만 아니라 다른 삶

의 영역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는 교

육적 배려였다(Kim, 1998).

미래지향적 스포츠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어린 선수

들에게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삶의 영역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

지고 스포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스포츠에 

과도한 심리적 집착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스포츠가 중요

한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때, 어린 선수들은 정서적으

로 안정감을 가지면서 스포츠에 열정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조화열정5)이 탈진을 방지하는

4) 발달심리학의 관점에서 조기 전문화의 문제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구 동독의 꿈나무 선발과 육성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Kim(2009)의 논문을 참조

하기 바란다.

5) 조화열정(harmonious passion)은 Vallerand et al.(2006)

이 제안한 열정 모델(dualistic passion model)을 구성하는 

개념으로 외부 대상에 과도한 심리적 집착을 보이지 않으면서 

데 도움이 된다(Vallerand et al., 2006; Curran et al., 

2011; Choi & Cho, 2014).6)

자결성 이론

자결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내적 동

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

심리학에서도 실증연구들을 통해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이론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 같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의 충족 여부가 행위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기초한다(Ryan & Deci, 2000). 자결성 이론은 스트레

스에 초점을 맞춘 모델들과는 달리 동기와 관련하여 스포

츠 탈진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이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요타자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고(자율성 욕구 미충

족) 자신의 수행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평가절하하며(유

능성 욕구 미충족) 팀 내의 인간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느

끼지 못하는(관계성 욕구 미충족) 운동선수는 스포츠에

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탈진 가능성이 높다. 

관련 연구들(Cresswell & Eklund, 2005; Gooder et 

al., 2007)에서도 탈진은 무동기와 정적 상관을 내적 동

기와는 부적 상관을, 즐거움(enjoyment) 요인은 탈진과 

중간 혹은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367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Yoon & Choi, 

2017)에서도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 관

계성 욕구)의 충족이 탈진과 부적 관계에 있으며, 열정과 

탈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외에서 자결성 이론을 기반으로 한 탈진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González et al., (2015)은 

청소년 축구선수 360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코칭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자율성을 지지하는 코칭행동 지

각은 선수의 심리적 욕구 만족을 통해 자아존중감 발달과 

자신이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적 

힘을 뜻한다.

6) 많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Song & Kim(2018a)은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박열정(obsessive 

passion)도 탈진과 부적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연구

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목표의식이 강한 우수선수일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해 강박열정이 탈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북돋우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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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관계, 탈진과는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적 코칭행동 지각은 선수의 심리적 욕구 미

충족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부적 관계, 탈진과는 정적 관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Song & Jung(2014)은 중․고등학교 남녀 

운동선수 407명을 대상으로 자결성 이론을 토대로 통제

적 코칭행동과 운동탈진의 관계에서 운동 정체성과 접근

-회피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했다. 통제적 코칭행동은 

선수 개인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회피동기를 

강화시키며 탈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도자는 선수에게 훈련의 당위성을 납득시키고 

선수가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동하게 하는 분

위기를 조성하여 탈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단체종목에서 구성원들 간 관계 갈등은 부정적 정서와 

냉소적 태도를 유발시켜 탈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

문에 지도자는 팀의 사회적 친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Heo, 2017).

자결성 이론의 관점에서 완벽주의(perfectionism)7)

와 동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미국 NCAA Division I

의 대학 수영선수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기지향

(self-oriented) 완벽주의는 내적 동기와는 정적 관계, 무

동기와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사회부과 

(socially prescribed) 완벽주의는 내적 동기와는 부적 

관계, 외적 동기 및 무동기와는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Barcza-Renner et al., 2016). 이러한 연구결과는 완

벽주의 유형에 따라 운동선수의 동기가 다르게 영향을 받

기 때문에 완벽주의 유형을 통해 탈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을 뜻한다.

7) Hewitt & Flett(1991)는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다차원적 구조로 이해했다. 자기지

향 완벽주의는 자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타인지향 완벽주

의는 주변 사람의 행동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 비난하는 성향을 뜻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는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실현하기 어려운 것을 기대하고 있

다는 믿음을 뜻한다. Hewitt와 Flett가 완벽주의의 다차원

적 구조를 제안하기 이전까지 완벽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신건

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완벽주의는 역기능적 측면과 

순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스포츠심리학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들(So, 2011; Kim & 

Kim, 2016; Kim & Cho, 2017)이 탈진과 관련하여 수행

되었다. 

스포츠 탈진 통합 모델

스포츠 탈진 통합 모델(integrated model of athlete 

burnout)은 일련의 모델들을 통합하여 탈진을 설명하고 

있다(Gustafsson et al., 2011). 이 모델은 선행조건, 조

기 증상, 결과, 탈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예: 성

격, 대처기술, 환경 요인 등)을 통합하여 탈진을 설명하

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부정적인 선행조건들(과도한 훈련, 

학업‧직업상 부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회적 관계, 과

도한 수행력 기대, 불충분한 회복)은 부정적인 심리적(정

서 불안, 동기 저하, 좌절감, 통제감 상실), 생리적(코티

졸의 과다 분비), 행동적(행동장애, 수행력 저하) 조기 

증상을 가져온다.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탈진에 이르고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

까지 올 수 있다. 이러한 탈진 과정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예: 완벽주의, 특성불안)이나 

환경 요인(사회적 지지) 혹은 동기나 목표지향성 등에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모델은 통합적 지

식체계를 기반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탈진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운동선수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선행조건에 대

한 연구들(Kellmann, Altenburg et al., 2001; 

Jurimae et al., 2002)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직업교육과 같은 삶의 영역에서의 스트레스도 탈진과 정

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탈진의 개인차를 

가져오는 성격 특성으로서 특성불안에 관한 연구(Price 

& Weiss, 2000; Raedeke & Smith, 2001; Tenebaum 

et al., 2003)도 수행되었는데,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탈

진 위험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탈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Defreese & Smith(2014)는 대학교 

운동선수 46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상호

작용이 탈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사회

적 지지는 탈진과 부적 관계 그리고 부정적 사회적 상호

작용은 탈진과 정적 관계를 보였다. 탈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운동선수의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Katagami & Tsuchiya, 2016). 국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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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학교 남녀 운동선

수 2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탈진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ek & Kim, 

2003). 또한 Lim(1998)은 남녀 운동선수 431명을 대상

으로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에 영향을 미쳐 탈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정보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대처 능

력을 향상시켜 운동선수들이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

출되는 것을 감소시켜 탈진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의

미한다(Raedeke & Smith, 2004).

일원적 정체성 발달과 외적 통제 모델

이전 모델들은 심리학의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스트레

스나 동기와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하여 스포츠 

탈진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일원적 정체성 발달과 외

적 통제 모델(unidimensional identity development 

and external control model)은 사회학의 관점에서 청소

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akley, 2009).

이 모델은 운동선수의 내적 통제력 결여 그리고 훈련

이나 시합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다원적 정체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스포츠와 일원적 정체성을 강요하는 

스포츠 환경을 탈진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Coakley, 1992). 이 모델에서는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 수준이 심리기술과 같은 운동선수 개인

의 자원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본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스포츠 제도 개혁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발달과제가 다원

적 정체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rikson, 1988, 1993), 이 모델은 특히 청소년기에 있

는 학생선수들의 탈진 현상을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방

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에서 이 모델과 직접 관련된 실증 연구는 드물

다. 미국의 남녀 수영선수(13-22세) 182명을 대상으로 

한 Black & Smith(2007)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운

동 정체성(배타성)8)이 낮은 수준의 지각된 통제감과 상

호작용을 할 경우 탈진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얻으

면서 운동 정체성과 지각된 통제감이 탈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Cresswell & 

Eklund(2004)도 지각된 통제감을 경험하는 운동선수들

이 낮은 수준의 탈진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

한 결과들은 Coakley의 모델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낮은 수준의 운동 정체성(배타성)이 운동

이나 일상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지각된 통제감과 상호작용

을 할 경우에도 탈진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oakley의 모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운동 정체성과 탈진의 관계에 대

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 테니스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Gould et al., 1996a; Gould et al., 

1997)에서는 탈진 경험 선수들이 미경험 선수들에 비해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더 높은 수준의 운

동 정체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수준의 운

동 정체성과 탈진의 정적 관계를 주장하는  

Coakley(1992)의 모델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Raedeke(1997)의 연구에서는 운동 정체성

과 탈진 간의 부적 상관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 

불일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Coakley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정체성 개념과 실증 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측

정도구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Coakley의 정체성 개념은 스포츠에 국한된 것이 아니

고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삶의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

의 정체성이다. Coakley의 정체성 개념은 청소년기에 성

취해야 할 발달과제로서 정체성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해해야 한다. Erikson(1988, 1993)의 심리사회발달 이

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또래집단과의 사회적 연결망 속

에서 특유의 하위문화를 형성하며 삶의 여러 영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는 이러한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Kim & 

Song, 1998). 그러나 사회제도로서 스포츠는 청소년들

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욕

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스포츠 현실은 스

포츠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일원적 정체성

8) 배타성(exclusivity)은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 부

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과 함께 운동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으로서 선수 개인의 자기 가치와 정체성이 

운동선수로서의 역할을 할 때만 결정되는 정도를 뜻한다

(Brewer et al., 19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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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imensional identity)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스

포츠 환경이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탈진과 중도포기를 초

래한다는 것이 Coakley의 관점이다.

운동 정체성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척도는 Brewer et al. 

(1993b)이 개발한 AIMS(Athletic Identity Measurement 

Scale)이다. 이 측정도구는 선수 개인이 운동선수의 역할

을 지각하는 정도를 운동 정체성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운

동과 관련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사회적 정체성, 배타

성, 부정적 정서성 등 3개 요인의 복합적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Brewer et al., 1993a).

종합하면, 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인 AIMS는 선

수 개인의 운동과 관련한 정체성만을 측정한다. 따라서 

이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를 Coakley의 모델에 적

용하여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AMIS를 

통한 결과는 선수 개인이 운동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 정체성이 선수 개인의 전체 삶에서 

어떠한 비중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지 

못한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

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중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

성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중경력의 관점에서 학생선수의 탈진

새로운 스포츠 환경: 이중경력(dual career)

학교운동부는 전문스포츠 육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라는 교육제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는 학습권 제한이나 운동부 폭력과 같이 

비교육적인 측면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정도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기초학력에 있어 

석차하위 80% 미만이 각각 76%와 98%에 이르렀다

(Hong & Yu, 2007, p, 135 재인용). 최근 국가인권위

원회(National Humann Rights Commission, 2019)는 

초‧중‧고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언어

폭력과 신체폭력을 경험한 선수가 각각 15.7%와 14.7%

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의 경우도 3.8%에 달했다. 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지도자였다.9) 학교운동부의 문제를 개

선하고자 여러 정책들(주말리그, 합숙훈련 폐지, 최저학

력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운영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핵심은 학생선수들의 기본권인 학습권 보장을 통해 운동

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Hong & Yu, 2007).

전문스포츠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한 선진형 스포츠 시스템을 통해 전문스포츠, 학교스포

츠, 생활스포츠 간의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스포츠혁신위원회(2019)는 7차 권고문까지 발표했다. 

특히 2차 권고문은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여러 방안

을 제안하고 있는데, 핵심은 학생선수들의 인권으로서 학

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추후 원활한 진로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실질적이며 제도화된 지원방안이 뒤

따라야 한다. 학생선수들은 신체적, 심리적, 시간적, 물

질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는 운동 외에 학업 부담까지도 

동시에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이중경력

(dual career)이라는 개념 하에 학생선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다(Kim et al., 

2013). 이러한 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한 스포츠조직은 국

제올림픽위원회(IOC)이다. IOC는 2005년부터 2014년

까지 엘리트선수들의 진로전환과 직업정착을 위해 

‘Athlete Career Programme'을 실시하여 22,000명이 

넘는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각국에 유사한 사업을 

하도록 권했다(IOC, 2016).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European Commission, 2013)는 ’운동선수 이중

경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EU Guidelines on Dual 

Career of Athletes)을 만들어 유럽 국가들에게 관련 사

업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은 

9) 고등학교 여자 운동선수 422명을 대상으로 한 과거의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34.4%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운동부 지도자가 76%, 동료선수가 24%였

다(Jo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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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들의 은퇴 후 성공적인 진로전환인데, 이를 위해

서는 어린 선수시절부터 운동과 학업이 균형 있게 병행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10)

학업과 운동의 병행은 학생선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

가올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어린 선수들은 두려움과 심리적 부담을 겪을 수 있

다. 운동선수 개인의 자기관리 능력이나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면 이러한 상황은 스트레스로 지각되고 이로 인해 

탈진과 운동 중도포기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은 선수 개

인의 노력만으로는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

학적 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은 학생선수

들이 학업과 운동을 원활하게 병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적 맥락에서 일어나며, 환경은 미시체

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

(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시간체계

(chronosystem) 등 5개 체계로 구성된다.

이 이론을 토대로 Sum et al.(2017)은 이중경력 과정

에 있는 홍콩과 대만의 학생선수 8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을 통해 이중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생태학적 영

향요인들을 탐색했다. 미시체계는 행위 주체와 직접적으

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스포츠의 경우 지도

자, 팀 동료, 부모, 학교교사, 학급친구 등이 해당한다. 

특히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운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타자로서 선수의 경력 발달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중간체계는 행위 주체에

게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의 두 요인 이상 간의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 스포츠의 경우 지도자와 운동선수의 부

10) 독일은 18개 올림픽지원센터(Olympiastützpunkt)에 상근 전

문인력을 두고 운동선수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경력상담(career 

counsell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목적은 학생선수들이 학

업과 운동이라는 두 삶의 영역을 조화롭게 구조화시키고 또한 

미래지향적으로 학생선수가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Trägerverein des Olympiastützpunktes Berlin 

e.V., 2010).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Kim(2014)

을 참조하기 바란다.

11) 국내의 대학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Jang, 2006)

에서도 선수들은 진로 탐색을 지도자와 상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지도자와 학교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대표적인 경우이

다. 특히 지도자와 부모의 긍정적 관계와 의사소통은 운

동선수의 경력 발달에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체계는 행위 주체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으나 외부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스포츠의 경우 정부의 스포츠정책, 재정, 상급학교 진학 

기준, 의료체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관을 의미한다. 스포츠

의 경우 운동선수나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회의 

운동선수에 대한 교육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간체계는 한 개인의 전 생애를 걸쳐 일어나는 변

화와 사회역사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스포츠의 경우 오랜 

기간 진행되는 이중경력 과정에 있는 학생선수들에게 동

기나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

은 지도자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학생선수들이 갖는 인식

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성을 가진 일련의 변화과정으로서 학생선수의 학

업과 운동에서의 경력 발달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Stambulova et al., 2009). 국내 학

생운동부가 처한 환경적 맥락이 홍콩이나 대만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Sum et al.(2017)의 연구는 학

업과 운동이라는 두 영역에서 조화로운 경력 발달, 즉 이

중경력을 위한 스포츠정책적 변화를 도모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준다.

정리하면,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학생선수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긍정

적으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교를 졸업

하는 운동선수의 20% 정도만이 프로 팀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하면(Tak, 2006), 학업과 운동

이 균형 있게 구조화된 경력 발달은 훗날 진로전환의 시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포츠정책적으로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이

러한 상황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이중경력이 세계 정상급 운

동선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2009년 로마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서 2개의 은메달을 획득한 독일 의대생

이었던 Helger Meeuw의 인터뷰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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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Ärztezeitung, 2012).

“운동, 학업 그리고 가정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많

은 부담으로 인해 녹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 운동이나 학업에서 기적이란 없다. 훈련하지 않으

면 빠르게 수영할 수 없으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붙

을 수 없다. 운동에서 배운 효율성이 학업에 도움이 된다.”

이중경력과 스포츠 탈진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스포츠정책의 새로운 패러

다임에 의해 학생선수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스포츠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스포츠심리학은 스

포츠 탈진과 관련한 연구에서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에 초

점을 맞추었다. Goodger et al.(2007)은 스포츠 탈진과 

관련한 선행연구 41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탈진과 관

련이 있는 요인들을 동기, 스트레스 대처, 훈련과 회복에 

대한 반응, 주요 타자의 역할, 운동 정체성 등 5가지로 분

류했다. 주요 타자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의 심

리적 요인들이다. 최근 탈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는 완벽주의나 열정, 코칭행동에 대한 인식 또한 개

인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요인이다.

현장지향적 실용학문으로서 스포츠심리학은 학문 특

성상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

다. 하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라는 맥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스포츠 시스템을 오랜 기간 

운용해온 외국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

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심리적으로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었다(Li & 

Sum, 2017; Sum et al., 2017; Into & Perttula, 

2018; Stambulova & Wyllemann, 201912)).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스포츠 환경은 우리에게는 최근의 상

황이기 때문에 스포츠심리학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매

우 드물다. 스포츠과학의 다른 하위학문 분야와 교육학에

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독일 대학운동선수의 경력개

12) Stambulova & Wyllemann(2019)은 유럽 국가들에서 

보편화된 이중경력이라는 환경에서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행된 42편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발과 진로전환을 제도적 관점에서 다룬 논문 2편(Kim, 

2014; Yu & Park, 2018)과 우리의 국가대표 운동선수

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 및 진로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

고서 1편(Kim, Yu et al. 2013) 등 전체적으로 매우 적

다.13)

한 개인이 처한 환경은 그 사람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제 간 시각에서 타 학문 분야의 연구결

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스포츠 탈진을 이해하

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

추어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은 스포츠 탈진

을 이해하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환경을 고려

할 때, 스포츠심리학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

서 스포츠 탈진이라는 주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스포

츠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진 측정도구들 대부분이 

MBI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주로 스포츠 내적인 상황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측정도구는 이중경력의 

과정을 벗어난 성인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탈진 연구에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경력의 과정에 있는 학생선

수들을 대상으로 탈진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학업과 운동

이라는 두 영역을 모두 포함한 척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된 스포츠 탈진 측정도구가 

SpBI-DC(Sport Burnout Inventory-Dual Career)이

다(Sorkkila et al., 2017). 이 척도는 학업 부담의 상황

에서 학생선수들의 스포츠 탈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

었는데, 학생들의 학업 탈진을 측정하기 위해 

Salmela-Aro et al.(2009)에 의해 개발되고 타당도를 

인정받아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학업탈진척도(School 

Burnout Inevntory)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SpBI-DC

는 학업탈진척도와 유사하게 스포츠 관련 고갈, 스포츠 

의미에 대한 냉소성, 운동선수로서 부적절한 느낌 등 세 

하위영역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의 사례와 같이 국내 스포츠심리학은 학업과 운동

의 병행이라는 이중 부담의 스포츠 환경에서 학생선수들

13) 스포츠과학에서 학생선수들의 진로와 관련한 연구는 최근 

들어 점차 관심을 받고 있으나 주로 대학운동선수들을 대상

으로 하고 있다(Cho, 2012; So & Jung, 2013; Kim, 

2016). 반면에, 중‧고등학교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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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겪을 수 있는 탈진을 측정하는 한국형 스포츠 탈진척

도를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스포츠 탈진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학업과 운동의 병

행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환경의 관점에서 본 탈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스포츠 탈진을 이해하기 위해 탈진의 개념, 탈진 측정

도구, 탈진을 설명하는 모델들과 관련 연구들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았다. 관련 연구들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국

내에서 스포츠 탈진을 다룬 연구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포츠 탈진 모델을 기반으로 탈

진의 선행조건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혹은 

매개효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 연구자들

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은 완벽

주의, 열정, 운동 정체성, 정서, 자기효능감, 목표지향성, 

자기관리 등 이었다. 또한 Silva(1990)의 부정적 훈련 스

트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과훈련 혹은 과훈련 인식과 

탈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주제는 코칭행동과 탈진의 관계에 대한 것

이었다. 이에 반해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

인들(운동과 학업의 병행, 지도자와 부모의 관계, 관련 

스포츠정책 등)에 대한 관심은 눈에 띄지 않았다. 추후 스

포츠심리학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점은 탈진 측정도구와 관련한 것으

로, 아래 제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탈진 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문헌 고찰을 통해 후속 연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국내외 연구들 대부분은 

횡단연구이다. 드물게 종단연구(Schellenberg et al., 

2013)가 있지만 단지 3개월 정도(시즌 전과 시즌 후의 

비교)의 시간 간격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단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독립변인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종속변인(탈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탈진과 인과관계를 가진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탈진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도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탈진이 일련의 과정

을 거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종단연구의 필요

성은 더욱 커진다.

둘째,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척도가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척도는 모두 외국에

서 개발된 것이다.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국내와 국외의 

스포츠 환경은 다를 수 있다. 우리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과 고유의 운동부 문화를 고려한 척도의 개발은 타당도를 

확보한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중요하다(Kim, 

1998).

셋째, 탈진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연구들

은 예외 없이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를 번역하고 타당도 

검증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 사용된 척도들이 통계적으로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회적, 문

화적 맥락 혹은 운동 환경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Kim, 2003). 따라서 우리의 특

수성을 충실히 반영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한데, 질적 연

구는 이를 위한 첫 단계이다. 또한 질적 연구는 탈진에 이

르는 운동선수들의 심리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14) 

넷째, 탈진과 관련하여 임상 대상자와 비임상 대상자

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

는 두 집단에 대한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 탈진 척도들(SAMBI, 

ABQ, RESTQ)은 탈진을 정도에 따라 저‧중‧고의 세 집단

으로 분류하는 MBI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탈진 측정대상자 모두는 정도의 차

이만 있을 뿐 탈진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낮은 수준

의 탈진은 단순 피로현상일 수도 있다. 스포츠 탈진 척도

와 함께 임상인과 건강인을 구분하는 기준값을 제시하고 

있는 임상심리학의 탈진 측정도구(예: SMBQ)를 병행하

14)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탈진의 심리적 과

정에 대한 연구(Song & Kim, 2018b)가 1편 있다. 이 연구

는 학생선수들의 긍정적 사고, 운동 정체성, 행복 지각, 운동

탈진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횡단적, 양적 연구이다. 따라

서 탈진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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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다섯째, 탈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포츠 탈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업

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환경은 국내 탈진 

연구에 있어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스포츠심

리학의 탈진 연구들은 탈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개인의 심리는 환경에 

의해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탈진 연구는 환경

적 요인이나 심리사회적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이나 

Coakley의 일원적 정체성 발달과 외적 통제 모델은 안내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서 발생하는 탈진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

하다. 학생선수들은 지금까지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운동과 학업을 균형 있게 병행해야 

하는 삶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구조

화된 삶의 방식으로 인해 탈진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 즉, 탈진의 원인이나 진행과정 그리고 탈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 등 여러 방면에서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 Sorkkila et al.(2017)의 학업탈진척도(SBI)를 

기반으로 개발된 SpBI-DC는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

의 병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척도 

개발에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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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이중경력과 스포츠 탈진

김경원(서원대학교, 교수)

[목적] 우리의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

츠정책에 있어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추후 진로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사

회적 지원이 없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탈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중

경력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의 탈진 현상을 살펴보고 스포츠심리학에서 탈진연구를 위한 미래 연구과제를 제시

하는데 있다. [방법] 이 연구는 스포츠 탈진과 관련한 연구들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

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선별하여 탈진 모델 및 측정도구들과 관련

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과] 첫째, 스포츠 탈진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우리

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한국형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진의 과정을 심층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탈진 임상 대상자와 비임상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값을 설정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환경

에 직면하여 탈진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뿐만 아니라 환경 요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 1990

년대 이후 국내 스포츠심리학에서도 스포츠 탈진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선행연구에 대

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미래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주요어: 학생선수, 탈진, 스트레스, 이중경력, 측정도구 개발


